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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Pod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
중국산 장착 여부로 일부제품 교환 … 기표원과 상반된 발표로 혼선

애플이 배터리 사고를 일으킨 아이팟 리콜에 대해 기술표준원과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7월10일 “2008년 8월부터 아이팟 나노 1세대에 배터리 과열증상이 보일 경우 수리나 교환을

실시했다”고 밝혀 제품수거와 같은 리콜 계획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다만 “아이팟 나노 1세대의 배터리 발열 현상을 우려하는 고객에 한해 자체 판단을 거

쳐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제품도 아이팟 나노 1세대 전체 수량의 0.001%에 불과하

다고 강조했다.

발열 현상이 없어도 제품교환을 해주는 기준으로는 발열 혹은 폭발현상을 일으킨 중국 모 기업의 배터리 장

착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7월9일 기술표준원은 애플이 아이팟 1세대 일부 제품을 적극 리콜하라는 기표원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발표

했다.

기술표준원은 과열 현상이 없어도 우려가 있으면 검토를 거쳐 교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리콜로 받아들인

반면, 애플은 판매를 중단해 제품을 수거하는 일반적인 리콜과는 전혀 다르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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